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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박사 학위를 

취득했다.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

네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5회를 개최했다. 포토에세이집 

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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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자연의 특징을 말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 중 하나는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점이다. 유구한 

세월에 걸쳐 반복돼온 사계절의 순환은 우리 민족의 삶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쳤다. 특유의 미적 

감각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. 그런 사계절의 영향을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연결하는 건 

너무 작위적일까? 다소 과장된 논리 전개일 수 있지만, 무관하다고 단정하고 싶지 않다. 뚜렷한 사계절을 

겪으면서 몸과 정신에 새긴 자연에 대한 이해와 적응 방식이 예술과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

때문이다. 전 지구의 날씨를 한 나라 안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, 전 세계를 향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데 

도움이 됐을 것이다. 그런 경험과 감성을 토대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지 

않았을까? 

 

개인 차원에서 사계절의 긍정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순간 

순간 만끽하는 것이다. 뚜렷한 만큼 짧게 지나가는 계절의 순환.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 짬을 내어 

계절의 기운을 흠뻑 느껴보자. 삶의 의미는 더욱 도드라지고 정신은 풍요롭고 건강해질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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